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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인천시, 1월 28일까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

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성수품을 대상

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미 표시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민족 명절인 설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관내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수산기술지원센터,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천지원, 공항지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일반 유통・판매업은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음식점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등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의무 표시

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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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며, 미 표시의 경우 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별로 30만 원(1차), 60만 원(2차), 100만 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설 명절 대비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공정 거래를 유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붙임> 관련사진

 


